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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 갤러리는 오는 6 월 5 일부터 7 월 12 일까지 한국 현대 추상미술을 선도한 서승원 화백 b. 1941 의 «The 

Interplay»를 개최한다. 2021 년 동 갤러리에서의 작품전 이후 4 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그의 

2020년대 회화 20여 점을 통해 서 화백이 근래 추구하고 있는 미학과 조형적인 탐구가 집중 조명된다. 

 

서승원 화백은 1960 년대부터 추상 화면에 한국의 정신성을 결합하는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 그는 

기하추상 그룹 ‘오리진 Origin, 1962–’과 전위미술 단체 ‘한국아방가르드협회 AG, 1969-1975’의 창립회원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동시성 Simultaneity’이라는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수립하고 이를 근현대를 관통하여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가 50 여 년 동안 천착한 ‘동시성’의 개념은 감각할 수 

있는 현실 세계와 그 너머의 내면세계가 하나의 장(場)으로 공존한다는 철학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 «The Interplay»에서는 빛과 색채의 중첩과 환원적인 구성,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동시성’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서승원 화백의 최근작이 공개된다. 물리적인 스케일보다 회화의 밀도와 깊이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된 100 호 미만의 작품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상호 작용하는 상태로 전시장의 여백을 리듬감 있게 

점유한다. 서 화백은 창호지 문 너머 어른거리던 햇볕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안팎의 구분 없이 

빛이 스미는 세계를 화면으로써 정제해 왔다. 본 전시에서 서승원은 빛과 색,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우주로 

무한히 확장하는 회화를 선보이며, 평면의 한계를 넘어선 깊이와 울림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서 화백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 전공으로 학·석사를 취득한 이래, 20 세기 중반부터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각국의 유수 미술기관 전시와 파리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등의 

국제 미술 행사에 다수 참가하였다. 한국 현대미술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 

5 인의 작가, 다섯 가지의 흰색»동경화랑, 1975 의 참여 작가였으며, 한국미술대상전 최우수상 1978, 광주문화예술상 

2013,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최우수 예술가상 2017 등을 수상하며 그 예술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영국 

대영박물관, 구겐하임 아부다비,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 기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